
2022년 1월 10일 월요일 7

마지막 홀 이글… 올해 느낌이 좋네

9일(한국시간) PGA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3R 4위에 도약한 임성재. 연합뉴스

임성재(24사진)가 2022년 첫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 대회에서 셋

째 날 공동 4위로 올라섰다.

임성재는 9일(한국시간) 미국 하

와이주 마우이섬 카팔루아의 카팔

루아 플랜테이션 코스(파73 7596

야드)에서 열린 PGA 투어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총상금

820만달러) 3라운드에서 이글 하나

와 버디 7개, 보기 하나를 묶어 8언

더파 65타를 쳤다.

2라운드까지 12언더파 134타로

공동 5위였던 임성재는 사흘간 합계

20언더파 199타를 기록, 패트릭 캔

틀레이(미국), 맷 존스(호주)와 공

동 4위로 도약했다. 공동 선두 욘

람(스페인), 캐머런 스미스(호주 이

상 26언더파 193타)와는 6타 차다.

선두와의 격차는 더 벌어졌으나

임성재는 지난해 PGA 투어 대회

우승자만 출전할 수 있는 새해 첫

대회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

스에서 지난 이틀간 공동 5위에 이

어 상위권 경쟁을 이어갔다.

이날 임성재는 3번 홀(파4)에서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4∼5번 홀

연속 버디로 반등한 뒤 7번 홀(파

4)에서 3.5ｍ가량의 버디 퍼트를 떨

어뜨렸고, 9번 홀(파5)에선 벙커샷

을 홀에 바짝 붙여 한 타를 더 줄였

다. 후반 들어 파를 지키던 임성재

는 14∼15번 홀 연속 버디로 상승

세에 불을 붙였고, 17번 홀(파4)에

선 7ｍ 넘는 버디 퍼트가 들어갔다.

이어 마지막 18번 홀(파5)에선

두 번째 샷을 그린 앞에 보낸 뒤 14

ｍ 넘게 남기고 퍼터로 굴린 공이

그대로 홀로 들어가며 이글이 돼

깔끔하게 경기를 마무리했다.

임성재는 컨디션을 유지하며 우

승 경쟁보다는 나만의 플레이를 하

겠다 고 말했다.

김시우(27)는 3라운드에서 4타

를 줄였으나 공동 8위에서 공동 19

위(14언더파 205타)로 미끄러졌다.

이경훈(31)은 4타를 줄여 공동

34위(7언더파 212타)로 2계단 상승

했다. 연합뉴스

명예회복 vs 왕좌교체

한국 여자바둑계에서 부동의 랭킹

1위인 최정 9단과 2위 오유진 9단

이 새해 벽두부터 다시 자존심 대

결을 펼친다.

오유진은 8일 오후 경기도 성남

시 판교 K바둑 스듀디오에서 열린

2021 호반 여자 최고기사결정전 본

선리그 마지막 대국에서 조승아 5

단에게 200수 만에 백 불계승했다.

이로써 리그 전적 5승 2패를 기

록하며 본선 2위를 확정한 오유진

은 6승 1패로 결승에 선착한 최정 9

단과 우승컵을 놓고 5번기를 펼치

게 됐다. 오유진과 대국에서 아쉽

게 역전패한 조승아 5단은 김채영

7단과 리그 성적 4승 3패로 동률이

됐지만 승자승 원칙에서 뒤져 4위

로 밀려났다.

호반 여자 최고기사결정전에서

초대 우승을 놓고 격돌하게 된 최

정과 오유진은 그동안 여섯 차례

결승에서 맞붙는다.

통산 상대전적에서 26승 4패로 압

도적으로 앞선 최정은 오유진을 상

대로 4번 우승했다. 하지만 최근 두

번의 결승에서는 오유진이 최정을

꺾고 우승해 기세가 오른 상태다.

오유진은 지난해 11월 하림배 여

자국수전 결승에서 최정을 2-1로

물리쳤고, 12월 열린 한국제지 여자

기성전 결승에서는 최정을 2-0으로

완파했다.

지난해 상대 전적만 따지면 오유

진이 최근 3연승을 달리는 등 4승 3

패로 앞섰다.

최정은 (최근) 오유진 9단에게

진 빚이 많아 이번에 갚았으면 좋

겠다 라고 설욕 의지를 불태웠다.

오유진은 최정 9단과 5번기는

처음인데 다시 대국할 수 있어 기쁘

고 승리를 내주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하겠다 고 각오를 보였다. 연합뉴스

러셀의 스파이크 9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2021-2022시즌 V리그 대한항공과 삼성화

재의 경기에서 삼성화재 러셀이 공격하고 있다.이날 경기는 삼성화재 3-2로 승리했다.연합뉴스

국제축구연맹(FIFA) 올해의 남자

선수 최종 후보 3명에 리오넬 메시

(아르헨티나 파리 생제르맹)와 로

베르트 레반도프스키(폴란드 바이

에른 뮌헨), 무함마드 살라흐(이집

트 리버풀)가 선정됐다.

FIFA는 8일 올해의 남녀 선수와

감독 최종 후보 3명씩의 명단을 발

표했다. 지난해 11월 1차 후보들이

선정됐고, 이날 부문별 3명씩의 최

종 후보가 추려졌다.

올해의 남자 선수 부문에서는 레

반도프스키가 2년 연속 수상을 노

리고 있으며 메시는 2009, 2010,

2011, 2012, 2015, 2019년에 이어 통

산 7번째 수상에 도전한다.

다만 메시는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FIFA 발롱도르라는 명

칭으로 상을 받았다.

1991년 올해의 선수상을 제정한

FIFA는 2010년부터는 프랑스 축

구 전문지 프랑스풋볼이 선정하는

발롱도르와 통합해 FIFA 발롱도

르 라는 상을 시상하다가 2016년부

터 다시 발롱도르와 분리해 따로

시상식을 열고 있다.

지난해 11월 발롱도르 시상식에

서는 메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

고, 레반도프스키가 2위에 올랐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FIFA 올

해의 남자 선수최종 후보 3명에 들

지 못한 것은 2010년 이후 이번 이

11년 만이다. 연합뉴스

홈런왕 배리 본즈(58)와 로켓맨 로

저 클레먼스(60)가 10번째 도전에

서 미국프로야구(MLB) 명예의 전

당에 입성할까.

미국야구기자협회(BBWAA) 회

원이 스스로 공개한 명예의 전당

투표 결과를 집계하는 2022 명예의

전당 트래커에 따르면, 8일(한국시

간) 현재 본즈는 득표율 80.7%로 2

위, 클레먼스는 79.3%로 각각 2, 3

위를 달린다.

1위는 83.4%를 득표한 데이비드

오티스(47)다. 이 중 37%가 공개된

이날 본즈와 클레먼스는 명예의 전

당 입회 기준인 득표율 75% 이상을

찍었다. 통산 홈런 762개를 쳐 이

부문 1위를 질주하는 본즈는 리그

최우수선수(MVP)에 7차례 뽑힌

독보적인 강타자다. 클레먼스 역시

사이영상을 7번 받은 대투수다.

그런데도 둘은 9년 연속 명예의

전당 투표에서 고배를 마셨다. 금

지 약물에 의존한 결과라는 인식이

강한 탓이었다.

둘이 현역 때 불법 약물을 사용

했다고 자인한 적은 없다. 하지만

정황 증거가 넘쳐났고, 기자들의

표심에 그대로 반영됐다.

2013년 첫 번째 입회 기회에서

고작 30%대에 불과하던 본즈와 클

레먼스의 득표율은 2020년 처음으

로 60%를 넘었다. 그러나 2021년에

도 60% 초반에 머문 끝에 이제 마

지막 10수 에 몰렸다. 연합뉴스


